
옛날 옛적에, 작은 개구리가 깊은 우물의 밑바닥에서 살았습니다. 작은 개구리는 목이 마를 때 마
실 물이 있었고, 배가 고플 때 먹을 곤충들이 있었습니다. 피곤할 때면, 개구리는 벌렁 드러누워서  
우물 입구 위로 높이 있는 하늘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작은 개구리는 한 번도 우물 밖에서 살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 가지만 제외하면 개구리
는 자신의 삶에 행복해 했습니다.  개구리는 외로웠고 같이 놀 누군가가 필요했습니다. 동물이 물
을 마시러 우물에 올 때마다, 작은 개구리는 우물 맨 꼭대기를 향해 소리치곤 했습니다. "안녕! 
내려와서 나랑 놀지 않을래? 나는 먹을 것과 물도 있고, 살기 좋은 장소도 있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을거야."  

하지만 다른 동물들은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고마워, 개굴아. 근데 우린 여기 밖이 더 좋아. 
세상은 우물 밑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멋있단다." 하지만 작은 개구리는 이렇게 대답하곤 했습
니다. "이보다 더 좋을 순 없어!" 

새들은 물을 마시러 우물 속으로 내려오곤 했고 개구리는 새들에게 같이 놀자고 했습니다. "밖으로 
나와서 우리랑 놀자."라고 새들은 말했습니다. "세상은 우물 밑보다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멋있단
다." 하지만,  작은 개구리는 새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내 집보다 더 멋진 건 없어."하고 
개구리가 말했습니다. 

개구리가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말하는 것을 들은 후, 대부분의 새들과 동물들은 개구리에게 말하는 
것을 그만 두었습니다. 작은 개구리는 왜 그런지 이해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개구리에게 
가장 이해가 안 되었던 것은 왜 아무도 자기가 사는 곳에 와서 살고 싶어하지 않느냐 하는 것이었
습니다. 어느 날, 작은 참새 한마리가 물을 마시러 다시 우물에 왔습니다. 참새는 개구리에게 자신
과 함께 큰 세상 밖으로 날아서 나가자고 하였습니다. "세상은 여기 우물 밑보다 훨씬 더 크고 훨
씬 더 멋있단다." 

작은 개구리는 말했습니다."왜 나한테 거짓말 해? 내가 사는 곳보다 더 좋은 덴 아무데도 없다
고!" 참새는 화가 나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여전히, 참새는 우물에서 물을 마시러 계속해서 돌아왔
습니다. 매번 개구리는 참새에게 우물에 남아 자기와 놀자고 초대했습니다. 매번 참새는 우물 밖의 
넓은 세상에 대해서 개구리에게 말해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매번, 참새는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참새가 우물 속으로 날아왔습니다. 하지만, 말을 하는 대신에 참새는 개구리를 집
어 들고 개구리와 함께 우물 밖으로 다시 날아 나왔습니다. 맨 처음에 개구리는 우물 밖의 밝은 햇
빛 때문에 잘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개구리는 눈을 뜨고 하늘 높이서 자신 주변의 세상을 
보았습니다. 

개구리는 세상이 자신이 이전에 믿었던 것보다 얼마나 더 큰지 보고 놀랐습니다. 작은 개구리는 자
신의 우물이 얼마나 작았는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참새야, 고마워. 네가 보여준 것에 대해서 감
사해. 널 믿지 않았던 거 미안해. 여기서 좀 내려줄래"하고 개구리가 말했습니다. 

참새는 개구리를 아주 크고 아름다운 연못 옆에 내려준 뒤 말했습니다. "네 허락 없이 널 네 집에
서 데리고 나와서 미안해. 원한다면 다시 데려다 줄게." 아무 대답도 없이, 개구리는 풀 속으로 
뛰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색깔의 많은 아름다운 꽃들을 보았습니다. 개구리는 이전에 그런 
아름다운 꽃들을 본적이 없었고, 또 그런 좋은 향기도 맡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바깥 세상은 진
짜 크고, 멋있고, 아름다워!" 작은 개구리는 행복하게 소리치며 연못 속으로 뛰어 들었습니다. 

참새가 얼마 후에 돌아와 물었습니다. "개굴아! 우물 밖 세상은 어때?" 작은 개구리는 말했습니
다. "크고 아름다워! 정말 고마워. 네가 날 바깥 세상에 데리고 나와 보여주지 않았더라면,  내 
우물 밖에  이런 아름다운 것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절대로 알지 못했을거야." 개구리는 다시는 자
신의 옛 우물에 돌아가려고 하지 않았답니다. 


